
<JAPAN> 사출성형기 동남아 장악

일본에서 사출성형기에 의한 금속성형이 주목받고 있다. 

철, 세라믹 등 분말을 수지와 혼합, 로(爐)에서 연소해 금속만을 남기는 금속분말성형(MIM) 수요가

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또 정밀한 성형가공이 가능하고, 재활용이 용이해 급속도로 보급될 조짐이다.

그러나 금속분말은 성형기를 심하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성형기의 내마모성 향상에 주의해야 한다.

시티즌은 MIM 시장이 9 8년 1 5 0억엔대에 불과했지만 5년후 1 0 0 0억엔대를 돌파할 것으로 확신하고

있으며, 日本製鋼所는 마그네슘성형기 매출이 2 0 0 0년 1 0 0억엔에 육박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.

마그네슘성형기 가격은 수지용보다 2 - 3배 비싸고, MIM은 탈지로·소결로가 필요해 억단위의 설비

투자가 요구되고 있다. 

마그네슘성형은 사출스피드가 수지의 4배에 이를 정도로 고속이어서 불량률이 높은 편이다.

<화학저널 1 9 9 9 / 5 / 3 >

미 국

홍 콩

대 만

중 국

타 이

싱가폴

인도네시아

말레이지아

캐나다

필리핀

1 2 6 6 76 0 5
1 0 5 9 1

1 0 5 0

1 0 2 7 0
8 7 0

8 0 6 8
1 0 5 0

7 7 3 8
8 1 2

6 2 4 4
7 1 9

5 8 6 6

1 0 0만엔

2 1 3
2 5 8 5

3 6 5
2 3 5 4

2 8 2 3대

금액
대수

2 4 4 7 3 6 3 0 3

자료) 대장성 통관통계

일본의 사출성형기 수출현황( 1 9 9 7 )


